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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 염색용 탈색제 화상위험 경고
소보원, 자연발열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… 보관․유통중 화재위험성

머리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과황산암모늄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

요구되고 있다.

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월31일 “모발 탈색제에 혼합해 사용하는 분말형태의 과황산암모늄이 실온보다 높은 조

건에서 보관할 때 발열현상이 나타났으며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발표했

다.

또 과황산암모늄 성분이 함유된 모발 탈색제를 이용할 때는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고 온도가 높

은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<소비자 안전경보>를 발령했다.

소비자보호원의 실험 결과, 과황산암모늄 분말이 습기를 함유한 상태에게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

출되면 자연발열과 함께 자극성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미용실에서는 모발탈색이나 퍼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, 이 때 모발이 심하게 

훼손되고 화상이나 두피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실제 2004년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414건으로 이 가운데 두피 

화상사고도 12건이 포함돼 있다.

과황산암모늄 성분의 탈색제를 포함한 미용제품은 보관 과정에서 자연발화 및 발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

수 있는데, 창고나 일반 가정 욕실에서도 플래스틱 용기에 담긴 완제품이 발열․발화해 유해한 연기가 발생하

거나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.  

소비자보호원은 “과황산암모늄은 물론 과황산칼륨, 과황산나트륨을 주 성분으로 하는 탈색제도 화재우려가 

있다”며 “발열․발화위험이 있는 미용용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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